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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armony and beauty in the objects of aesthetics before Confucius in China in order to illuminate the prototype of modern harmonious beauty. Beauty can exist only in the unity of the diversity of things. This unification of diversity is called ‘harmony’. That is why 'beauty' is inseparable from 'harmony'. Beauty exists in 'harmony' and also in the interpenetration and unification of opposing sides.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aesthetic consciousness throughout China's history, the idea of ​​'harmony' as beauty most typically embodies the ideal of Chinese 'classical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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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미에 대한 인식은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의 관심사였다. 따라서 중국 공자 이전의 문헌에서부터 미에 대한 인식이 나타기 시작했고, 미학사상 중 심미의 대상에서 ‘화’와 ‘미’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중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담론이다. 사물의 다양성 및 세상은 단지 서로 다른 사물들의 상호 연관과 작용 속에 발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대의 소박한 인식이다. 소위 ‘화’는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며, 또 ‘서로 다른 것을 종합, 통일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래야만 끊임없이 새로운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 사물의 모양과 색깔이 단지 한 가지 종류만 있다면 아름다운 문채가 있을 수 없다. 미는 단지 사물의 다양성의 통일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의 통일을 곧 ‘화’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는 ‘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미는 ‘화’ 속에 존재하고, 또 대립하면서 상호 침투와 통일되면서 존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일은 일종의 가장 훌륭한 상태로서의 통일, 즉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떠나 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로서의 통일인 것이다.

      ‘화’는 인간 내면의 정신 상태 및 국가의 정신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되었다. ‘미’는 다양성의 통일에 있다고 여겼다. ‘미’는 합법칙성과 합목적성의 통일이며, 필연과 자유의 통일이라 할 수 있다. ‘미’가 존재하는 곳은 모두 자연 규율과 인간의 목적이 조화・통일에 도달한 곳이다. 이른바 ‘화’는 사실상 ‘미’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 규율과 인간의 목적이 조화・통일된 것이다.

      중국 고대 미학의 자연 형식인 ‘화(미)’에 대한 감상이 항상 일종의 내향적인 정신 관조나 혹은 협소한 도덕성의 설교로 치우치게 함으로써, 자연을 인간 세상의 현실 규범과 질서에 부합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상을 주도하였다. 중국 역대 심미 의식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화’를 ‘미’로 보는 사상이 중국 ‘고전미’의 이상을 가장 전형적으로 체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은 오랜 기간 중국 예술의 발전을 지배하였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화’와 ‘미’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현대의 조화미의 원형을 조명하고 조화를 통한 미의 추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승・발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동양적 조화미와 서양의 과학적 이성과 예술의 미적 조화를 발견함으로써 현대인의 삶의 지혜를 찾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인간이 미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복 추구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유사 이전부터 미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유적과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공자 이전의 화와 미의 관계에 대한 문헌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심미대상의 이론적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중국 공자 이전의 고문헌에서 화와 미의 관계가 드러나는 내용들을 수집하여 조화미의 예술적 부분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2023년 2월부터 고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약 7개월 동안 화와 미의 관계를 추출하여 해석하고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나타난 내용의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 진행 방향 등을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Ⅲ. 연구 결과
      
        1. 사백과 안영의 화와 미의 관계에 대한 견해
        공자 이전의 미학사상 중 심미의 대상에서 화와 미의 관계에 관해 먼저 설명을 했던 사람은 사백(史伯)이다. 『國語』 「鄭語」편에서는 정(鄭)나라 환공(桓公)이 사백에게 “주나라는 패망할까?”라고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Lee, et. al., 1993). 이는 주나라 조정이 앞으로 쇠망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사백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아마도 틀림없이 패할 것입니다. 『泰誓』에서 말하기를, “백성이 하고자 하는 바는 하늘이 반드시 그것에 따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왕께서는 고명하고 현명한 신하는 버려두고서 간신배나 어리석은 자들을 좋아하고 계십니다. 또, 현명한 인재는 싫어하고 어리석고 고루한 인물을 가까이하며, ‘화(和)’를 버리고 ‘동(同)’을 취하셨습니다. 무릇 화는 만물을 낳고 동은 사물이 계속되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써 다른 것을 고르게 하는 것을 화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만물은 그것으로 모이게 됩니다. 만일, 동으로써 동을 돕는다면 모든 것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왕께서는 ‘토(土)’를 ‘금(金), 목(木), 수(水), 화(火)’와 섞어 온갖 사물을 이루셨습니다. ⋯⋯(중략) 천품(千品)을 낳게 하고, 만방(萬方)을 갖추고 있어서 억만 가지 일을 헤아리고 억조의 사물을 헤아려 일정한 세금을 거두고, 무량대수를 행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구주(九州)의 땅에 거하면서 일정한 세금을 거두어 억조의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며, 훈계를 두루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악(樂)과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화는 지극합니다. 그리하여 선왕께서는 다른 성씨에서 후비를 선정하셨으며, 도리에 맞게 재물을 구하고, 신하를 가려 뽑고, 간하는 관리를 선발할 때는 온갖 사물을 가지고 강구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화와 동에 힘쓴 것입니다. 소리가 한결같으면 들리지 않고, 사물이 한결같으면 무늬가 없고, 맛이 한결같으면 맛이 없으며, 사물이 한결같으면 강구하지 않습니다. 왕께서는 이러한 화를 버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하늘이 밝음을 빼앗으려 하거늘, 쇠망하지 않으려 한다 한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백이 여기에서 토론하고자 한 바는 결코 직접적인 미의 문제가 아니지만, 미의 문제도 시사하여 미와 화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사백이 볼 때, 주 왕조는 곧 쇠망하려고 하고 있었다. 통치자가 단지 참언하기를 좋아하고 음모를 꾸미기 좋아하며, 완고하고 우매한 사람들만을 가까이하고 식견이 있는 고명한 현인을 싫어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사백은 그것을 ‘화를 버리고 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즉, 자기와 같은 의견만 귀담아 듣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여겼다. 왜냐하면, 화는 실로 만물을 낳고 동은 사물이 계속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계의 보편 원칙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소위 화는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며, 또 ‘서로 다른 것을 종합, 통일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래야만 끊임없이 새로운 사물을 창조할 수 있다. 만일 ‘같은 것으로써 같은 것을 돕는다’면, 단지 서로 같은 것들만을 함께 모아 놓은 셈이 될 뿐이다. 비록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증가된 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사용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어서 원래는 없었던 것보다 많은 새로운 사물들을 낳을 수 없다. 이러한 견해는 사물의 다양성 및 세상은 단지 서로 다른 사물들의 상호 연관과 작용 속에 발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대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견해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백은 물질 생산, 경제, 정치, 도덕 등 각 방면으로부터 수많은 예증을 가져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음양오행설과 서로 관련된 ‘오미(五美)’, ‘오색(五色)’, ‘오성(五聲)’의 미를 예로 들어, "소리가 한결같으면 들리는 것이 없고, 사물이 한결같으면 무늬가 없으며, 맛이 한결같으면 맛이 없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이는, 즉 소리가 단지 한 가지 종류만 있다면 감동적인 음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률을 조화시켜 귀를 밝게 하고 즐겁게 하려면, 고저(高低), 쾌만(快慢), 장단(長短), 청탁(淸濁)의 서로 다른 각종의 소리를 통일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물의 모양과 색깔이 단지 한 가지 종류만 있다면 아름다운 문채가 있을 수 없다. 아름다운 문채는 서로 다른 형식과 색상의 배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또 후세 『易傳』에서 말한, “사물이 서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문(文)이라 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도 하다(Lim, 2019). 음식물의 맛에 단지 한 가지 종류만 있다면, 사람들의 입과 배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오미를 조화시켜 구미에 맞게 해야 한다.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등 서로 다른 각종 맛을 배합시켜야만 구미에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미는 단지 사물의 다양성의 조화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의 조화를 곧 화라고 한다는 것이다. 맛에 있어서도 순수한 미각적인 의미를 넘어 감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는 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사백에 비해 늦은 안영 (晏嬰)도 사백과 흡사한 사상을 피력하였다(Lee, et. al., 1993). 『左傳』 소공 20년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후가 사냥터에서 돌아오자 안자(晏子)가 천대(遄台)에서 그를 모셨다. 선생(梁丘據)도 수레를 몰고 그곳으로 달려왔다. 공이 말했다. “오직 양구거만이 나와 조화가 되는가?” 안자가 대답하였다. “양구거 또한 동이거늘 어찌 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이 말했다. “화와 동은 서로 다른가?” 안자가 대답하기를, “다릅니다.”라고 했다. ⋯⋯(중략) 군주는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 중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나니, 신하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간하면 군주는 그 옳은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군주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 가운데에도 행해도 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신하는 해도 괜찮은 것은 간하고,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나라가 평안하고, 예의에 벗어나지 아니하며, 백성은 싸우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詩經』에서 말하기를, ‘간이 잘 맞은 국은 경계삼을 만하고 평안하다.’고 하였다. 선왕은 ‘오미’를 잘 맞추고 ‘오성’을 잘 조화시켜 마음을 평안히 하였고, 정치를 이루었다. ‘성(聲)’ 또한 ‘미(味)’와 같아서 일기(一氣), 이체 (二體), 삼류(三類), 사물(四物), 오성(五聲), 육률(六律), 칠음(七音), 팔풍(八風), 구가(九歌) 등이 서로 잘 조화되어야 한다. ⋯⋯(중략) 그러므로 『詩經』에서 말하기를, ‘덕음(德音)은 허물되지 않는다.’고 했다. ⋯⋯(후략) 

        안영도 사백과 마찬가지로 화를 버리고 동을 취하는 것을 반대했다. 안영은 사백과 마찬가지로 미는 화, 즉 다양성의 조화에 있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사백에 비해서 보다 깊고 구체적인 논술을 하고 있다. 그는 사백처럼 단지 서로 다른 사물의 ‘서로 뒤섞임’에 대해 애매하게 논하지 않고, 사물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각종 대립적 요소의 조화를 비로소 파악했다.

        예를 들어, 그가 말한 음의 ‘맑고 탁함, 크고 작음, 길고 짧음, 급하고 완만함, 슬프고 즐거움, 강하고 부드러움, 빠르고 느림, 높고 낮음, 나가고 들어옴, 빽빽하고 듬성함’ 등은 모두 일련의 상호 대립적인 요소이다. 그는 사백처럼 상이한 것들을 애매모호하게 결합시키려 하지 않고, 각종 상이하고 대립적인 것이 서로 잘 조화되고, 서로 잘 어우러져서 조화와 통일의 상태에 도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말한 대립적인 요소의 결합을 통해서 “못 미친 것을 구제하고, 지나친 것은 억제시킨다.”고 하는 주장은 이미 후세 유가 공자 미학의 ‘중용’ 원칙의 기본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안영은 사백의 화에 관한 사상을 심화시켰다. 안영의 논술 속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미는 화 속에 존재하고, 또 대립면의 상호 침투와 조화 속에 존재한다. 이것은 중국 고대 미학의 관점에 대한 매우 깊은 인식이라는 사실을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알 수 있을 것이다.

        안영은 화를 논하면서, “선왕이 다섯 가지 맛을 뒤섞고, 다섯 가지 소리를 조화시키는 것은 마음을 평정시키고 정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이 화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군자는 그것을 듣고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어서 마음이 평안하고, 덕이 조화를 이루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안영이 화를 인간의 정신과 사회・정치 상황과 서로 연관시킨 것은 그가 맨 처음 제창한 것은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목공, 주구가 이미 그에 비해서 더욱 상세한 논술을 한 바 있다(Jang, 2023). 그렇지만 안영의 견해는 사백에 비해서는 보다 진전되었다. 안영은 미란, 화, 즉 대립면의 가장 훌륭한 상태의 조화로서, 사회의 이성적 심리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사백과 안영의 화와 미에 관한 주장에 대해 이상과 같이 분석해 보면 사백과 안녕의 견해가 중국 고대 미학에서 드러나는 미가 대립면의 조화와 통일에 있다는 기본적인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 중국 공자 이전 화의 인식 관점
        화에 대한 인식의 관점에서 미는 합법칙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도 지니고 있다. 미는 합법칙성과 합목적성의 조화이며, 필연과 자유의 조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화는 인류의 오랜 실천적 경험을 통해 획득된 역사적 성과이다. 중국 고대 미학에서 화를 미로 삼고 있는 견해는, 사실상 미는 합법칙성과 합목적성의 조화로 여기는 것에 대한 경험적 인식이다. 예를 들어 옛 사람은, 하늘에는 여섯 가지 기〔六氣〕가 있다고 여겼다. 여섯 가지 기란 음(陰), 양(陽), 풍(風), 우(雨), 회(晦), 명(明)이다(Xiāo, et. al., 2008)).

        만일, ‘여섯 가지 기’가 합법칙적으로 서로 연계되고, 운동・변화하여 비와 바람을 조절함으로써 만물을 번성하게 하고 백성들을 안락하게 한다면, 이것이 곧 화이며 미이다. 앞에서 이미 인용한 바 있는 주구의 말에, “음양이 차례로 번갈아지며 비바람이 시기적절하게 이르니, 고운 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백성들이 화목하고 이롭다. 만물이 이렇듯 갖추어지니 음악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다(Jang, 2023). 여기서 말하는 “음양이 차례로 번갈아지며 비바람이 시기 적절하게 이른다.”는 것은 ‘여섯 가지 기’의 연계와 변화의 합법칙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고운 생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백성들이 화목하고 이롭다’함은 그것의 합목적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것이 조화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사물의 합법칙적 연계와 변화는 인간의 목적과 이상에 부합된다. 이에 화, 즉 미가 존재하게 된다.

        분명히 하나의 측면에서 볼 때, 사물 그 자체에 합법칙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체 세계는 어떠한 필연적인 연계도 가지지 못하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될 것이며, 거기엔 어떠한 화도 있을 수 없다. 이는, 화란 사물의 합규율성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다른 한 측면에서 볼 때, 만일 사물의 합법칙적인 연계와 변화가 인간의 목적이나 이상과 서로 맞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화도 있을 수 없다. 가령, 자연계에 있어서 지진의 발생은 합법칙적 운동・변화이지만, 옛사람이 볼 때는 도리어 음양이 그 ‘질서를 잃은 상태’라는 것이다. 지진의 발생에 있어서도 서양 미학에서는 “완전함은 미미(pulchritudo)가 되며, 불완전함은 추(deformitas)가 된다”라는 미학의 대표 구절이 있다.

        그러한 까닭은, 지진의 발생은 자연계 자체로 볼 때 비록 합법칙성을 지니지만, 인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추호의 합목적성도 없다. 자연 규율은 인간의 목적과 대립하고 충돌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무너뜨렸다. 그러므로 여기에 화가 있을 수도 없고, 미가 있을 수도 없다. 무릇 미가 존재하는 곳은 모두 자연 규율과 인간의 목적이 조화와 통일에 이르른 것이다. 이른바 화는 사실상 미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 규율과 인간의 목적이 조화・통일된 것이다.

        이러한 조화에 대한 옛사람들의 인식은 오랜 변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두 가지 기본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다양한 요소의 통일 속에서 화를 인식하고, 나아가 대립면의 조화 속에서 화를 인식하였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옛사람은, 궁극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상호 대립적인 각종 요소가 도처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만물은 모두 두 가지로 존재하고, 만물의 낳음은 두 가지이다.”라는 사상을 낳았다(Lee, et. al., 1993). 앞 단계에서는 다양한 요소의 조화 속에서 화를 인식한 후에, 나아가 뒷 단계에서는 대립면의 통일로부터 화를 인식한 것은 하나의 중대한 근본적인 변화이며, 아울러 중국 미학의 발전에 대해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국 미학이 일찍부터 인류의 근본 규율, 즉 대립・통일 속에서 화와 미를 추구하게 하였다.

        사실상 미의 합법칙성 면에서 볼 때, 사물은 그 표현이 다양하더라도 한 가지 점에서 귀결된다. 각종 요소의 상호 대립과 통일로 이어지며 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미의 합목적성의 면에서 볼 때, 각종 대립 요소로 하여금 인간 삶의 목적이나 이상에 꼭 부합되는 통일을 획득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화를 미로 여기는 중국 고대 미학은 대립적인 요소를 통일시킬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통일이 너무 지나치거나 미흡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기를 요구한다. 지나치든지, 아니면 부족하다는 척도는 사물의 합법칙성과 서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또 인간 삶의 목적이나 이상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물의 상호 대립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사물 발전의 필연적인 조건이다. 비록 이러한 균형과 조화의 표현이 대립면의 상호 배척 혹은 투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투쟁은 결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그것은 사물이 새로운 기초 위에서 균형과 조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사물이 생존하고 발전하게 한다. 중국 고대 사회의 생산과 사회 구조의 단순함은 중국 고대 미학에서 말하는 ‘화는 대립면의 균형과 조화’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균형의 파괴와 대립면의 상호 투쟁은 재앙으로 간주하였다(Lee, 2011).

        그렇지만 대립면의 합법칙적이고도 합목적적인 조화 속에서 미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중국 고대 미학은 미적 본질을 매우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일체의 미와 예술 현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안영은 음악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 대립적인 요소들을 적절히 통일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Lee, et. al., 1993). 사실, 음악만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시가, 서법, 회화, 무용 등과 같은 예술 역시 그러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술 가운데에도 맑고 탁함, 크고 작음, 빠르고 느림, 강하고 부드러움...... 등등의 대립 요소를 표현하고 처리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

        『左傳』 양공(襄公) 29년에 계찰(季札)이 주악(周樂)을 감상하는 대목이 나온다. 계찰은 '송(頌)'의 연주를 듣고 나서 다음과 같이 찬미하였다(Lee, et. al., 1993).

        
매우 훌륭하다! 정직하면서도 오만스럽지 아니하고, 곡진하면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친근하면서도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고, 소원하면서도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방탕하면서도 음란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인데도 싫증나지 아니하고, 슬프면서도 우수에 젖지 아니하며, 즐거우면서도 너무 지나치지 아니하고, 쓸모가 있으되 전형적인 것은 아니고, 넓으면서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펼쳐지되 소모되지 아니하고, 거두어들이되 먹지 아니하고, 정지하되 머무르지 아니하며, 나아가되 흐르지 아니한다. 오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팔풍이 평정되어 있다. 박자에 절도가 있고 악기 연주에 질서가 있는 것은, 모두가 훌륭한 덕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찬사들은 모두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각종 정감의 적절한 대립・통일에 착안하고 있어서 중국 고대 미학에서 추구하는 화의 이상을 선명하게 체현하고 있다. 중국 고대 미학에서 대대로 구성, 척도, 절주, 운율, 운동의 미를 고도로 중시하는 일은 미의 창조에 있어서 매우 높은 성취를 이루게 하였다. 사물을 관찰할 때, 중국 고대 예술가들은 다양한 현상 속에서 각종 대립적인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대단히 뛰어나다. 동시에 그들은 이러한 대립적인 요소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구성면에 있어서 질서 정연하고, 지극히 미묘하고 변화무쌍한 효과를 얻어 조화로운 미적 예술품을 구성한다.

        중국 고대 미학에서의 화에 대한 인식은, 복잡다단한 통일 속에서 화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대립면의 조화 이외에 자연과 사회 현상의 화를 인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것은 중국 고대 미학의 화에 대한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지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3. 화는 자연 현상 규율의 조화로운 유기체
        중국 고대 사상가들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서 화를 인식하였다(Lee, 2012). 자연 현상의 규율은 항상 광대한 범위 안에서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합목적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인간의 반복되는 물질 생산 활동 속에서 화가 인식되기도 한다. 사회의 제 현상을 분석해도 자연의 합법칙성과 합목적성은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자연으로부터 도출해 낸 이러한 관념은 사회 현상에까지 매우 급속도로 파급되었다(Moon, 2002). 몇몇 사상가들은, 사회 현상도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내재적인 필연성과 규율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의 조화로운 유기체라고 인식하였다. 그들은 항상 자연 규율로부터 사회 규율을 추론해 내고 있다. 그들은 사회와 자연을 대비시킴으로써 양자는 상통하며 일치한다고 인식하였다.

        그중 가장 전형적인 견해는 『左傳』 소공 25년의 기록에 나타난 자산이 예(禮)를 논한 부분이다(Moon, 2002). 위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그것은 비록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와 자연을 다 같이 하나의 조화로운 완전체로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연과 사회는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대립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상호 연관을 맺으며 상호 일치점에 도달하는 것이다(Bok, 2010). 이러한 관념은 화를 미로 여기는 중국 고대 미학으로 하여금 매우 일찍부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발견하고 소박하게나마 자연의 인화(人化)가 가지는 의의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개인과 사회의 통일을 긍정하여 사회를 ‘예’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자연과 같은 일종의 조화로운 유기체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중국 고대 미학에서의 화에 관한 관념은 비록 소박하기는 하지만 깊고 큰 함의와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념은 미는 합법칙성과 합목적성의 상호 조화라는 보편적 관념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화는 인간과 자연, 개인과 사회의 통일과 긴밀한 연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화를 견지하고 개체의 사회성을 요구하는 윤리·도덕 감정과 자연 현상 변화의 규율과 형식은 완전히 조화와 일치를 이룬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인식하였으며 전체 중국 고대 미학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화 속에서 미를 찾는 것은 미학사상의 역사에서 상당히 오래된 관념이다.

        
          <Table 1> 
				
          

          
            Comparison of harmony and beauty between Ancient China and Ancient Greeks
          
          

        

        
          
            
              	Division
              	Difference
              	Common ground
              	Advocate
            

          
          
            	Ancient China
            	The embodiment and symbol of human affection and sense
            	Harmonious unity
            	 Shĭbó, Anyīng, Chicha
          

          
            	Ancient Greeks
            	Natural science perspective
            	Pythagoras, Heraclitus, Socrates, Aristotle
          

        

        
          
            Source : Researcher writing, 2023.
          

        

        

      

      
        4.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국의 조화에 대한 인식 관점
        고대 그리스 미학에도 이와 유사한 견해가 있다. 피타고라스(Pythagoras) 학파에서는 "음악은 대립 요소의 조화로운 통일이며, 그것은 다양한 것을 통일에 도달하게 하고, 불협화한 것을 조화에 이르게 한다."라고 보고 있다(Lee, 1980).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 또한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Jeong, 2010).

        
서로 배격하는 것이 한 데 결합되고, 서로 다른 음조가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이 모든 것은 투쟁이 낳은 결과이다. ⋯⋯(중략) 자연은 대립물을 연합함으로써 최초의 조화를 이룬 것이지, 같은 종류의 것들을 연합함으로써 조화를 이룬 것은 아니다. 예술 역시 이런 식으로 조화를 도모한 것이며, 확실히 자연을 모방한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회화는 화면 위에 백색과 흑색, 황색과 홍색을 혼합함으로써 원래 사물과 비슷한 형상을 만든다. 음악은 서로 다른 음조의 고음과 저음, 장음과 단음을 혼합하여 하나의 조화로운 곡조를 만든다. 서법은 원음(元)과 보음(音)을 혼합함으로써 완전한 하나의 예술을 만든다.

        피타고라스 학파 및 헤라클레이토스가 미는 대립 요소의 조화 및 다양한 요소의 통일에 있다고 보는 견해(Cha, 2018)는 “소리가 한결같으면 틀림이 없고, 만물이 한결같으면 무늬가 없다.”고 하는 사백의 견해 및 중국 고대 미학에서 화를 미로 보는 견해와 서로 매우 흡사하다. 그렇지만 그 둘 사이에는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미학에서 말하는 통일과 조화는 미의 외재적인 감성 형식상에 국한되어 있다(Lee, et. al., 1993). 서구 미학에서는 다양성의 조화를 미의 일개 형식 법칙으로서만 간주하고 있다.

        중국 고대 미학에서 말하는 화는 서구 미학의 그것과는 다르다. 즉, 중국 고대 미학에서의 화는 미의 외재적 감성 형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도덕적 의의를 지극히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자연 현상(소리, 색채, 형상, 인체 구조 등)은 그 자체의 조화와 통일로써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 밖에 더 이상의 윤리·도덕상의 심도있는 함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미학에서는 항상 자연 과학적 관점에서 자연 현상의 조화를 고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수학적 관점에서 자연 현상의 조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Cha, 2018).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조화를 자연 과학과 관련지어 “미의 주요 형식인 질서, 균형 및 명확성 등과 같은 것들은 특히 수리에 관계된 학문에서 그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여겼다(Lee, 1980).

        중국 고대 미학에서는 화의 미는 자연 현상의 조화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화가 중대한 윤리·도덕적 함의도 지니고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중국 예술은 형식미의 창조에 있어서 비록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삼고 있지만, 결코 자연의 속박을 받지 않고, 능히 대담하고도 자유스럽게 자연이 지니고 있는 각종 미의 형식 요소를 거듭 조합하고 다시 만들어 새로운 정감의 체현과 상징으로 삼고 있다.

        형식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고대 그리스와는 달리 자연 현상의 비례대칭과 자연에 대한 모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중국 고대 미학에서는 각종 대립 요소를 조직적이고 역동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자연에서 연유하였지만 자연의 형식 구조와는 완연히 구별되는 미를 형성하는 데 착안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미학이 중점을 두고 있는 비례 대칭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도, 중국 고대 미학은 그것을 대립・통일이란 하나의 더욱 광범한 근본 법칙 속에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 미학에서 말하는 비례・대칭이란 우주의 대립・통일이라는 더욱 높은 경지에서 이루어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 관계된 자연과의 조화를 표현한 것이다.

      

    

    

  
    
      Ⅳ. 결 론
      중국 고대 미학에서의 화의 관념은 주로 자연 현상에서 보여지는 화인 동시에 사회의 윤리·도덕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의 조화를 자연 과학에 국한하여 연관 짓고 있는 고대 그리스 미학에 비해서 사회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미의 의미를 더욱 폭넓게 인식하였다. 한편 이것은 중국 고대 미학의 화(미)에 대한 감상이 일종의 내향적인 정신 관조나 혹은 협소한 도덕성의 설교로 치우치게 하기도 한다. 인간 세상의 현실 규범과 질서는 자연 현상에 부합되도록 요구하였다.

      끝으로 중국 역대 심미 의식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화를 미로 보는 사상이 중국 고전미의 이상을 가장 전형적으로 체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예술의 발전을 지배하였다. 명대 중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근대적 기운을 띤 낭만미가 추구됨으로써 그러한 현상은 희석되었다. 따라서 화를 미로 여기는 중국 고대의 미학사상을 연구하는 일은 심미적인 측면에서 중국 고전 예술 발전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심미적인 측면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미에 대한 인식은 고금과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미적 감정을 통해서 체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소수 사상가들의 의견으로 고대 화와 미의 관계를 논한다는 것이 일반화, 보편화 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논점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가 뒤따랐으면 하는 기대를 새롭게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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